
한문 교과 원문자료 제출 방법 및 표지 서식

〇 原典을 확인하지 않고 選集 내지 譯書, 활자본이나 電算入力本 혹

은 예전 교과서 등을 轉載하여 발견되는 誤字ㆍ脫字ㆍ衍字ㆍ出典

오류 확인용

〇 작성 방법

  - 인용된 본문 제재는 출전을 상세히 기록

    (한자성어의 경우, 원전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문 자

료 제출 생략 가능)

  - 상기 기록된 출전의 원문을 스캔 혹은 복사하여 A4 용지에 붙이거

나, 스캔한 이미지를 한글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출력하여 제출(예

시 참조)

  - 원문을 가공하여 교과서 본문에 인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

있도록 원문의 복사본에 해당 사항을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

표시한 후 제출

  - 원문은 가능한 한 善本을 활용 요망

〇 원문자료 제출 방법

  - 출력물 표지 및 본문은 A4 백색 복사용지, 컴퓨터 출력물로 함

  - 표지와 원문을 상철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가능)

  - [학교급] 표기 상단으로 2㎝ 위치(위 끝에서는 1㎝ 위치)에 상철

  - 표지 편집용지: 좌우여백 30, 위쪽 30, 아래쪽 30

  - 학교급: ‘중학교’ 또는 ‘고등학교’

  - 과목명:‘한문’,‘한문 지도서’,‘한문Ⅰ’,‘한문Ⅱ’로 기재

〇 제출 부수 및 기한 : 10부를 심사본과 함께 제출

〇 유의사항

  - 출력물에 저작자나 출판사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저작자나 출판사

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 처리 지침에

의거하여 불합격처리함

  - 지도서의 경우, 교과서에서 인용하지 않은 원문자료만 제출(작성

및 제출 방법은 교과서와 동일)



[중학교]

원문자료
한문 교과서



<교과서 46쪽> 去言美라야 來言美니라.

<출전> 公私恒用錄 第一冊 東言解



<교과서 46쪽>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.

<출전>『與猶堂全書』, 第一集, 雜纂集, 第二十四卷, 「耳談續纂」



<교과서 46쪽>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.

<출전> 旬五志 下



<교과서 52쪽> 成我者는 朋友也라.

<출전> 『西河集』, 卷五, 「麴醇傳」



<교과서 52쪽> 動必三省하고 言必再思하라.

<출전> 白氏長慶集 卷 六十二



<교과서 52쪽> 病從口入하고 禍從口出이라.

<출전> 太平御覽 卷 三百六十七



<교과서 52쪽> 君子喜揚人善하고 小人喜揚人不善이라.

<출전> 靑城雜記 卷之二 質言



<교과서 60쪽> 一言不中이면 千語無用이라.

<출전>『明心寶鑑』,「言語篇」



<교과서 60쪽> 當正身心하여 表裏如一이라.

<출전>『擊蒙要訣』,「持身章」



<교과서 60쪽> 父子는 天性之親이니 生而育之하고 愛而敎之하고 奉而承之하고 孝而

養之니라.

<출전> 『童蒙先習』,「父子有親」



<교과서 66쪽>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이라.

<출전> 『大學』,「首章」



<교과서 66쪽> 人一能之면 己百之하고 人十能之면 己千之니라.

<출전> 『中庸』,「第十章」



<교과서 66쪽>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.

<출전> 『論語』, 「顏淵第一二」



<교과서 66쪽>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.

<출전> 『孟子』,「離婁章下」



<교과서 72쪽> 人與人이 相愛면 則不相賊이라.

<출전> 『墨子』 卷四, 「兼愛中」



<교과서 72쪽> 不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.

<출전> 『孫子』,「謀攻篇」第三



<교과서 72쪽> 右手畵圓하고 左手畵方이면 不能兩成이라.

<출전> 『韓非子』 第八,「功名」第二十四



<교과서 72쪽> 上善若水니 水善利萬物而不爭하며 處衆人之所惡라.

<출전> 『道德經』上篇, 八章



<교과서 73쪽> 知彼知己 百戰不殆

<출전> 『孫子』,「軍形篇」第四



<교과서 78쪽> 聖人之道는 責己不責人이라.

<출전> 『蘆沙集』 第八,「答安允克」



<교과서 78쪽> : 未可以言而言者는 其罪小요 可以言而不言者는 其罪大라.

<출전> 『弘齋全書』 卷百二十一, 「鄒書春記」



<교과서 78쪽> :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. 天下之義理無窮이어늘 豈可是己而

非人이리오?

<출전> 『退溪先生言行錄』卷二



<교과서 86쪽> 欲問相思處，花開花落時.

<출전> �全唐詩�, 97권, 130쪽. ｢春望詞｣.



<교과서 86쪽> 人面不知何處在, 桃花依舊笑春風.

<출전> �全唐詩�, 48권, 35쪽. ｢題都城南莊｣.



<교과서 92쪽> 東風三月時에 處處落花飛라. 綠綺相思曲이나 江南人未歸라.

<출전> �梅窓集�, 3~4쪽, ｢春思｣.





<교과서 98쪽> 江上雪消江水多요 夜來聞唱竹枝歌라. 與君一別思何盡고? 千里春心送

碧波라.

<출전> �東文選�, 卷二十二, ｢次大同江樓船韻｣.



<교과서 106쪽> 此島는 高麗가 得之於新羅하고 我朝가 得之於高麗하니 元非日本之地

라.

<출전> �萬機要覽� 軍政編4 海防 東海



<교과서 106쪽> 我國은 山多野少하여 車行不便이라. <중략> 我國東西南이 皆大海니

船無有不通이라.

<출전> �擇里志�



<교과서 112쪽> 我國婚禮는 於吉夕燭出하고 納新婦하니라.

<출전> 硏經齋全集 外集 券58 婚禮



<교과서 112쪽> 男子二十而冠은 有爲人父之端이요, 女子十五許嫁는 有適人之理라.

<출전> 芝山集 券3 答任卓爾問目 男子二十冠。女子十五笄。未詳其義



<교과서 112쪽> 逢親舊年少하면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로 爲德談하고 以相賀라.

<출전> �東國歲時記� 一月



<교과서 118쪽> 王仁持千家文而至하니 道稚又師事之하여 儒敎始行이라.

<출전> 靑莊館全書 券 64 蜻蛉國志 世系 應神



<교과서 118쪽> 宣光七年丁巳七月日에 淸州牧外興德寺에서 鑄字印施라.

<출전> 直旨心體要節 卷下



<교과서 118쪽>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여 <중략> 新制二十八字하노니 欲使人人으로

易習하여 便於日用耳니라.

<출전> 訓民正音 (序)



<교과서 124쪽> 夫婦는 人倫之始요, 萬福之原이니 所關至重이라.

<출전> 靜菴集 附錄 語類



<교과서 124쪽> 眉叟曰 “均是父母之子어늘 我不可獨有家也라.”하다.

<출전> 靑坡劇談 32쪽



<교과서 124쪽> : 其母曰 “他日笞에 子未嘗泣이러니 今泣은 何也오?”하니,

對曰 “兪**得罪에 笞常痛이러니 今母之力이 不能使痛이라. 是以로 泣하노이다.”하다.

<출전> 『小學』, 「稽古」, 16



<교과서 132쪽> 吾於三十年前에 治圃得此나 而還掩之라. 第念汝輩尙幼한데 家富而無

敎면 則恐不得成人이라.

<출전> 里鄕見聞錄 券 4 老寡女



<교과서 132쪽> 廣이 出獵할새 見草中石하고 以爲虎而射之하니 中石沒鏃한데 視之하

니 石也라. 因復更射之하니 終不能復入石矣라.

<출전> 史記　列傳　卷一百九　李將軍列傳第四十九



<교과서 138쪽> 今有人分銀하되 每人分七兩이면 餘四兩이요, 每人分九兩이면 少十二

兩이라. 問하노니 人數及銀數는 各若干이오?

<출전> 算學正義 中編



<교과서 138쪽> 醫는 治病者也라. 不計貴賤하고 人有病이면 病必往하여 鍼醫者鍼하고

藥醫者藥하여 以生之라. 此는 古之常然之道라.

<출전> 栢谷集 文 醫說



<교과서 142쪽> : 함께 해보기

良馬가 行三十五日하되 每日에 行一百七十里라. 合行里하면 幾何오?

<출전> 담헌서외집 권4 籌解需用內編[上]



<교과서 142쪽> :함께 해보기

歲一十二月이요 每月三十日이면 問爲日幾何오

<출전> 담헌서외집 권4 籌解需用內編[上]



<교과서 142쪽> 함께 해보기

三人共車면 二車空이요, 二人共車면 九人步라. 問人與車 는 各幾何오

<출전> 算學正義 中編



<교과서 144쪽> 李掌令*命殷은 癖於書라. 雖在路上이라도 常執木枝以行하며 曰 “不可

一刻忘執筆之法也라.” 하더니 竟以筆名世하다.

<출전> 螢雪記聞



<교과서 144쪽> 李澄이 幼登樓而習畵러니, 家失其所在라가 三日乃得이라. 父怒而笞之

어늘 泣引淚而成鳥하니, 此可謂忘榮辱於畵者也라.

<출전> �燕巖集�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序 炯言挑筆帖序



<교과서 152쪽> 日落月復出하니 天地晝夜明이라. 長留今夜月이면 天地何時冥이리오?

<출전> �景淵堂集�, 卷之六, 504쪽. ｢月出｣.



<교과서 158쪽> 秋風唯苦吟이나 擧世少知音이라. 窓外三更雨요 燈前萬里心이라.

<출전> �東文選�, 卷十九. ｢秋夜雨中｣.



<교과서 164쪽> 問余何意栖碧山고? 笑而不答心自閑이라. 桃花流水杳然去하니 別有天

地非人間이라.

<출전> �分類補註李太白詩�, 卷之十九, 47쪽. ｢山中問答｣.



<교과서 172쪽> 聞夫子責人聲氣過厲하니 此非中道也니이다. 如是而設或正其人이라도

己先不正한데 其可乎아? 願加審思하소서.

<출전> 『靜一堂遺稿』,「尺牘」



<교과서 172쪽> 死生命也니 君子는 不可失正이니이다. 況未必死者乎리오? 窮荒嶺海라

도 何所不可居리오? 卽君行을 吾當相隨耳리이다.

<출전> 『谿谷集』卷之十, 「貞淑翁主墓誌銘」



<교과서 178쪽> 一日에 妻甚饑하여 泣曰 “子平生不赴擧하니, 讀書何爲오?” 許生笑曰

“吾讀書未熟이로다.” 妻曰 “不有工乎아?” 生曰 “工은 未素學하니 奈何오?” 妻曰

“不有商乎아?” 生曰 “商은 無本錢하니 奈何오?” 其妻恚且罵曰 “晝夜讀書터니 只學

奈何로다.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?”

<출전> 『燕巖集』卷十四, 『熱河日記』,「玉匣夜話」



<교과서 179쪽> 惜乎라! 吾讀書는 本期十年인데 今七年矣라.

<출전> 『燕巖集』卷十四, 『熱河日記』,「玉匣夜話」



<교과서 184쪽> 且夫天地之間에 物各有主하니 苟非吾之所有면 雖一毫라도 而莫取라.

惟江上之淸風과 與山間之明月은 耳得之而爲聲하고 目遇之而成色이니 取之無禁이

요 用之不竭이라. 是造物者之無盡藏也요 而吾與子之所共適이라.

<출전> 『蘇東坡全集』卷三十三「前赤壁賦」


